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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 연수 파견 전 절차

  공지는 10월 중순에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에 동계 영어권 단기 어학연수 모집 

공고가 뜹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성적 평균 70%와 수학 계획서 30%를 반영해 합

격자를 선발합니다. 10월 말까지 추가합격자가 다 정해진 후에는 총 두 번의 모임

을 가졌습니다. 1차 모임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요

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를 편성합니다. 2차 모임에서는 담당자님이 셰필드에서의 생활에 대해

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숙소의 위치, 영어 센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준비해야 할 것들, 주변 마트나 생필품을 사는 곳 등 꿀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

고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기일에 맞춰 입금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은 12월 중순에 필요한 서류인 왕복항공권, 학생증 연동 통장, 가입한 보험 

등을 제출한 후 받았습니다.

  위에서 조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별로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입국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나 출국은 조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카톡이나 직접 만나서 항공권을 예매하면 됩니다. 출국은 연수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수 시작 전 주변 나라를 여행하고 오는 조

들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 날짜는 수강 신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수가 끝나고 여행해도 됩니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연수 첫날에는 반 편성을 위해 간단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자신의 결과

에 맞춰 반 편성이 되며 UE01부터 시작되어 01이 가장 높은 반입니다. 시험 결과

는 A1, A2, B!, B2, C1...  이렇게 나오고 C가 높은 반에 해당합니다. 저의 경우

에는 시험 결과 B2가 나와서 UE03, 교실은 B03을 배정받았습니다. 시험을 다 보면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을 따라 등록하러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증을 만들기 

위해 즉석으로 사진을 찍게 되니 예쁘게 하고 가면 좋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하루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각자 배정받은 반으로 등교하면 됩니다. 시간표는 오전 수업( 

9:30~11:00 / 11:30~13:00)과 오후 수업(14:00~15:30)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30분과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니 아래 카페인 오아시스에 가서 쿠키나 

샌드위치를 사 먹어도 되고 센터에서 가까운 마트나 기숙사에 가서 해결해도 됩니

다. 반에 가면 담당 선생님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첫날에는 서로를 알기 위해 

게임 형식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당연히 영어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반에는 단기 어학연수로 온 학생들도 있지만 셰필드에서 생활

하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다니시는 분, 장기 연수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첫날

에는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소통하게 됩니다.

  셋째 날부터는 교과서를 통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저는 월, 수는 Matt, 화, 목, 

금은 Ian이었습니다. 교과서는 National Geographic Learning이고 문법, 듣기, 독

해, 단어 등 영어의 모든 부분을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저희 반은 문

법으로는 시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과거부터 미래시제까지 심도 있는 수업을 하

였고 그 안의 다양한 주제, 크게 relationship과 storytelling, science and 

technology, art and creativity와 관련된 지문을 이용하여 독해, 듣기, 단어 등

을 공부하였습니다. 4주 연수 기간이라면 4단원 정도까지 배웁니다.

  제가 들었던 반은 월요일에는 matt 선생님께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토론

은 과제로 정해진 이야기를 미리 읽고 각자가 맡은 역할(summarizer, connector, 

leader, word master 등)을 준비해서 조별로 자신이 준비해 온 것을 발표하고 이

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뱀파이어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가 주제였고 제가 맡은 역할은 connector로 주변 혹은 자신이 겪은 비

슷한 일이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나 기사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남은 시간 동안 교과서 수

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저번 주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시험을 봅니다. 주마다 시험 유형은 달랐고 문법, 듣기, 독해, 단어 모두 한 번씩

은 시험을 보고 결과는 수요일에 알려주십니다. 많이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화요일에는 교과서 수업과 간단

한 게임을 통해 수업을 리뷰하거나 다양한 동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평소와 비슷하게 수업이 진행되지만 오후 수업인 option class가 

없고 lecture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matt와 그날의 강의 주제와 관련

되어 단어를 살펴보거나 간단한 예습을 합니다. lecture는 매주 주제가 다릅니다. 

저는 영국의 national park, British Food, British Literature의 주제에 대해 배

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이고 점심을 먹은 후라 집중력이 떨어지

고 졸릴 수 있지만 강의 내용은 영국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기념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14:00~15:00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수업 마지막에는 강의와 관련하여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수업 시작 전 lecture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들



을 조별로 이야기 나누는데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용으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누어줍니다. 받은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 강의에서 들

었던 것들을 적어서 목요일에 등교하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lecture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교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writing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없으면 

선생님이 노트북을 빌려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예비 수강 신청이

나 특별히 노트북, 아이패드로 해야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수업을 위해서는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writing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면 며칠 내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십니다. 내가 쓴 글을 발표할 때도 

있으나 강요하지 않으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로는 나를 행복하게 만

드는 것이 무엇인지, 인터넷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음악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주제 중 선택하는 것이 있었고 제시된 그림을 보고 이

야기 쓰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메일 쓰기 / 답하기 등의 주제가 있었습니

다.

  오후 수업인 option class는 첫째 주에는 없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오전 수업이 

끝나면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명해 주시거나 응

급상황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기 위해 설명회를 하거나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단하게 영국에 대한 퀴즈 타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option class가 진행되는데 option class는 business class, 

pronunciation class, social class 등이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2지망까

지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반 담임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pronunciation보다는 

social이 더 수준에 맞을 거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때 1지망에 선택했다고 해

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저는 social class를 선택하였습니다. social class은 일주일에 세 번, 월, 화, 

목요일에 1시간 30분간 진행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와 관

련된 질문지나 보드게임을 주시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

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idiom을 배우거나 셰필드의 사투리(?)를 배우

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3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각각 가족, 문화, 음식이었습

니다. 선생님은 marry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말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듣고만 있으

면 한 번씩 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marry는 저희에게 이야기 

거리를 던져 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조별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

누기도 합니다! 수업 초반에는 이 수업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가졌었지만 막

상 끝나고 보니 남는 게 많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수업까지 끝나고 나면 자유시간이지만 센터에서 간단한 activity를 진행합

니다. activity는 자유로 신청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

나 반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ctivity

의 종류는 요가, 스쿼시, 드로잉, 보드게임, 축구, 피구, 실내 사이클 등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전주에 메일로 신청 폼을 보내 주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신

청 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료이고 인원수가 정해진 것도 있으니 첫 주에는 빠

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구나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

람의 수가 적어지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센터에서 근교로 체험학습을 가는데 가지 않으면 결석 처리되니 꼭 참여하시

고 버스 대여해서 다 같이 이동하여 구경하고 자유시간 주고 다 같이 돌아오거나 

따로 돌아오는 형식입니다.

3. 참가 성과

  어학 연수를 통해 나의 영어 실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수능 

영어만을 위해 공부했던 과거들과 달리 교수님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

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않았을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

고 영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말하기 능력이 부

족하고 문법이나 독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대화할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말

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연수 과정에서 영어를 듣고 말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자

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영어만을 사용해야 했지만 맛있

는 것을 먹으러 간다거나 재미있는 것을 하려거든 항상 영어만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화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가 타야만 했던 기차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영국은 아무런 공지를 해주지 않았기

에 문제의 해결은 저와 제 친구의 몫이었을 때 역무원에게 문제에 대해 말하는 

법, 식당에서 주문할 때의 기본적인 회화 등을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중국인 3명, 터키 2명, 알제리에서 온 친구 1명이 있었는데 이들과 

자신의 나라 언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면서 물론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조금

씩 생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었

지만 하나하나 찾아가고 교수님이 도와주시면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고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 혹은 개인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ctivity를 통해 새로운 중국인과 대만인을 만날 수 있었

고 서로의 인스타 아이디를 주고받아 어학연수가 끝난 뒤에도 서로의 나라를 놀러 

가면 연락하자는 말도 남겼습니다.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대

학교 이외의 지역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합계, 프로그램 비용,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용, 식비, 개인 경비(통신비, 여



행비용 등) 등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 비용 : 3,864,573원
-장학금 : 2,000,000원

항공료

-송정역 -> 서울역 기차 : 47,100원
-공항철도 : 8,700원
-한국 -> 맨체스터 편도(이스탄불 경유) : 1,170,300원
-맨체스터 1박(픽업 시간 맞추기 위해) : 60,068원
-부다페스트 -> 한국 편도 : 767,000원
-인천공항 -> 광주 버스 : 39,900원

보험료 -여행자 보험(마이뱅크) : 30,267원

숙박비용*
-기숙사 비용 : 703파운드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생필품(이불, 베개, 주방용품 등) : 119,701원

-빨래 6번(세탁 : 3.8파운드 / 건조 : 2.4파운드) : 63,054원

식비* -식재료 + 간식 : 142,125원
-외식 : 268,201원

개인 경비

-트램 : 한 번당 2.8파운드 *10 = 28파운드
<기차>
-맨체스터 기차 : 32파운드
-에든버러 기차 : 57.20 + 66.10파운드
-요크 기차 : 21.80파운드
<숙소>
-에든버러 2박 : 137,748원 (1/2값)
<관람>
-에든버러 성 : 37,238원
<기타>
-옷 & 가방 : 35,977원 + 59,325원 + 27,103원 + 15,085원
-기념품(러쉬, 엽서, 과자 등) : 92,191원
-한국으로 택배 : 119,420원 (1/2값)
-환전 : 20파운드 + 20유로
<여가 생활>
-영화 티켓 : 11.2파운드
-영화관 간식 : 5.85파운드

어학연수 이후 
여행**

<기차>
-런던->브리쉘 유로스타 91,800원
-브뤼셀->암스테르담 유로스타 28,000원
-암스테르담->베를린 유러피안슬리퍼 274,244원
-베를린->프라하 DB 35,100원
-프라하->빈 CD 23,102원



 *식비나 생필품의 경우 같은 주방을 사용하는 친구와 밥솥, 국 블록, 쌀, 김가루 

등을 한국에서 챙겨왔기 때문에 식재료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와 친구 두 명에서 1/N을 했기 때문에 다른 층보다 식재

료값이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런던->브뤼셀->암스테르담->베를린->프라하->빈->부다페스

트를 16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숙소 비용은 1/N한 값이고 아직 여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식비 + 기념품 비용이 아닌 현재 쓴 돈과 예상 비용을 합산

하였습니다.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이제는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시대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어학연수를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로 다녀온 것

이기 때문에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하는 것에 있어 자신

감을 얻을 수 있었고 언어뿐만 아닌 연수를 통해 영국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다른 언어를 가진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영

어만을 사용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영어를 써야 하는지 어떤 숙어를 사용하고 어

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4주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생각될 만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국

에서의 한 달은 그저 영국 여행에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이 될 것이고 한 달을 살면서 친구와의 관계에 

-빈->부다페스트 OEBB 21,254원
<숙소> (1/2값)
-런던 숙소 83,574원
-브뤼셀 숙소 137,411원
-베를린 숙소 169,868원
-프라하 숙소 153,719원
-빈 숙소 146,377원
-부다페스트 숙소 112,597원
<기타>
-지금까지 식비 + 기념품 + 관람비로 대략 1,000,000원
-앞으로 250,000원

합계
7,544,320원 (장학금 미포함) + 1,277,046(여행 기차, 숙
소) + 1,250,000
=10,071,366원



있어 부딪혔던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

니다. 그리고 먼 훗날 외국에서의 삶을 꿈꿔온 저로서는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 계획

  한 달 동안 한국이 아닌 영국에 살면서 영어로만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노

출이 되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참여하여 말하기 위주로 공부할 계획입니

다. 또한 전공을 살려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듣기나 회화을 집

중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토익 점수 9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Advanced high 레벨 

등 다양한 영어 관련 시험을 응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언어를 배

우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2) 진로 계획

  저는 제 전공을 바탕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엄청 자유롭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

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공 공부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불어 

영어 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7.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실망할 수도 있으나 여러 사

람을 만나보고 영어로 소통하고 외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외

국에서 한 달을 산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자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생활에 로망이 있다면 짧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방 배정

  저희 학교는 총 3곳으로 나뉘었는데 제가 쓴 방은 저랑 제 친구 둘만 조선대학

교 학생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각각 용인대, 청주대에서 오신 분들과 나누어 썼습

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분들은 두 방으로 찢어져서 조선대끼리만 사용했습니다. 

방배정은 랜덤이었고 친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께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

서 친구와 둘이 조선대와 다른 방을 썼습니다. 저처럼 다른 학교와 쓰는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들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기숙사에서는 이불이나 배게, 식기 도구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저희 몫이었고 냄비 같은 도구들을 살 때 방을 같이 쓰는 다른 분들과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못 하다 보니 따로 사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화도 하고 친해졌습

니다!) 

-기숙사 위치

  위치는 저번과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제가 쓴 기숙사를 쓰신다면 숙

소의 청결도나 위치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대

형 마트인 tesco가 있어서 식재료나 주방용품 등을 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1분 

거리에 영어 센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아침에 서두를 필요없이 조금 더 여유 있

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기숙사를 들르는 것

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분 거리에 트램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펍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친해진 사람들과 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 편의시설

  기숙사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카운터가 있

는 로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당구대가 있어 친구들과 포켓

볼을 치거나 작은 내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

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시네마가 있어서 넷플릭스나 원하는 영화를 맛있는 간식

들을 가지고 가서 가볍게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고 헬스장이 있어서 운동도 놓치

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등 다양한 기구가 있습니다!) 

마트 가기 귀찮을 때 음료수나 과자를 살 수 있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실이 있어 굳이 세탁방을 가지 않아도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존재하고 비용은 세탁은 3.8파운드, 

건조는 2.4파운드입니다.

-기숙사 이용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캔, 유리와 플

라스틱을 따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 주방은 냉장고 2대와 많은 수납장, 커다란 쇼파와 TV, 그리고 큰 식탁이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심슨이나 해리포터, 가족오락관 느낌의 프로그램을 시청하

면 영어 듣기도 되고 재미도 있답니다! 오븐과 전자레인지도 있고 인덕션을 사용

하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살 때 꼭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쇼핑

  저는 이불과 베개는 걸어서 20-30분 거리의 Primark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초

반 식기류나 주방용품은 Primark 주변 Poundland나 tesco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primark쪽에 moor market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달걀을 엄청 싸게 살 수 있고 과일

도 맛있습니다! 옷을 쇼핑하고 싶다면 트램을 타고 20-30위치의 meadow hall을 추

천합니다. 이곳에는 five guys, mcdonalds, 초밥, 도넛, 버블티 등 다양한 음식들



을 팔고 빈티지 가게인 urban outfitters에서 영국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실 

수도 있고 H&M이나 ZARA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primark도 다 있으

니 한 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락

  기숙사 근처에 펍도 있지만 셰필드 대학교 쪽으로 가시면 더 다양한 펍이 있고 

Primark쪽에 가볍게 술을 마시면서 당구나 볼링을 칠 수 있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있으니 한 번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셰필드 극장에서 뮤지컬도 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행

  주말마다 근교나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은 매우 추천합니다. 연수가 시작

되면 총 3번의 주말이 있을 텐데 기숙사에만 있는 것보다는 기차를 타고 다양한 

지역을 가는 게 좋습니다. 반에서 만난 친구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주말에 다른 지

역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패쓰권을 사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표를 사실 

수 있습니다. 기차표는 EMR이라는 앱을 통해 사실 수 있고 영국의 기차는 태풍이

나 기상악화 혹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기차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 메일로 따로 

공지를 해주지 않으니 날씨가 안 좋다면 수시로 확인하시고 기차역에 조금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에든버러에서 셰필드로 돌아오는 날에 하필 태풍 때

문에 예매한 기차는 취소되었지만 빨리 역에 간 덕분에 셰필드로 가는 마지막 기

차를 겨우 타서 5시간 동안 서서 왔습니다. 이때 기차비용은 환불해 주었습니다!

8. 기타 사항 

여행지 추천

-맨체스터

  저는 센터에서 가는 체험학습으로 맨체스터를 갔기 때문에 따로 한 번까지 포함

해서 총 두 번을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맨체스터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면 meadow hall이 도시 전체에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치기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크

  요크도 당일치기면 충분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많이 더럽긴 하지만 강

이 있어서 셰필드와는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빈다면 가는 것을 

추천하나 런던이나 파리 같은 곳을 다녀오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에든버러

  에든버러는 꼭 가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런던이나 셰필드와는 많이 다

르고 성이나 유명한 건축물들도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포터가 탄생한 지

역이기도 하니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세요! 다이애건앨리와 J.K. 



Rolling이 해리포터 1편을 쓴 카페도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셰필드에서 기차를 타

고 4시간 정도 걸리니 1박 2일이나 2박 2일을 추천합니다.

-런던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분주하고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랜드마크인 빅벤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옆

에 런던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뮤지컬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꼭 

미리 알아보시고 관람하세요!

-파리

  파리도 런던으로 넘어가서 유로스타를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요

일 수업이 끝나고 2박 3일로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프랑스만의 분

위기를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파리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보니 할 것도 많고 빵도 엄청 맛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든버러는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풍경도 셰필드나 맨체스터와는 다르

고 날씨가 좋으면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꽤나 멀기 때

문에 돈이 좀 들 수 있습니다.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기숙사 개인 방 쓰레기장 로비에 있는 당구

문법 수업 마지막날 조원들과 십자말 풀이(?)하는 중



오븐으로 고구마 굽는 중 기숙사 근처 펍 영화관

반 친구들과 첫 저녁!
기숙사 근처 햄버거 맛집

(Harlem House)
Wendy’s fish & chips

기숙사 바로 앞 트램 요크 에든버러 성 전망


